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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성의 

종단적 상호관계 확인 연구*

유 창 민**

❙알기 쉬운 개요

본 연구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가 어

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조사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

과 교사와의 관계가 중학교 1학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4년에 걸쳐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전국의 2,60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

했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4학년 때 행복한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도 높은 행복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교사와

의 관계가 좋은 학생들도 이후에 더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했

다. 흥미롭게도, 학생 삶의 만족도가 교사-학생 관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교사-학생 관계가 학생 삶의 만

족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두 

요소가 서로 선순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학생과 교사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서로

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학교

와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으로 학생의 행복과 교사-학생 

관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이 논문은 2024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ycsjk@inha.ac.kr

투 고 일 / 2024.  6.  4.

심 사 일 / 2024.  9. 11. 

심사완료일 / 2024.  9. 27.

❙초록

본 연구는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 삶의 만족도는 자기회귀효과가 있는지, 교사-학생 관계는 자기회귀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학생 삶의 만족도

와 교사-학생 관계는 교차지연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하는 2018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자료를 사용

해서 총 2,607명으로 대상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첫째,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 각각

의 자기회귀효과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사-학생 관계가 좋을 경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학생 관계가 좋아졌다. 둘째, 교차지연

효과의 경우 ‘학생 삶의 만족도가 교사-학생 관계’로 가는 경로와 ‘교사-학생 관계가 학생 삶의 만족도’로 가는 경로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가 서로 유의미한 선순환적인 관계인 것을 확인했다. 즉,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 사이의 선순환적 관계가 확인된 것은 교육과 학교복지 맥락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긍정적

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활용함으로써 교육자, 

정책 입안자, 그리고 학교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의 선순환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학생 삶의 만족도, 교사-학생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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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최우선적 

개입이 필요할 만큼 심각하다(여성가족부, 2018). 구체적으로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OECD 주요 국가

들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매해 행복감이 감소하고 있고(염유식, 2021), OECD(2017)의 청소년 웰빙 보고서에서도 한

국 청소년의 19%만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OECD 국가 평균은 34%가 높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 개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교사-학생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최인숙(2012)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교사관계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교사관계와 삶의 만족도가 서로 유의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이시기 정서적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Ojha & Kumar, 2017), 삶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다양한 강점(긍정적 성격, 창의성, 사회적 관계 능력 향상)을 보인다 (Yépez-Tito 

외, 2022). 이와 더불어서 교사-학생 관계 역시 청소년기에 중요한 요인이다. 교사-학생 관계는 

학업 성취, 소속감, 학급 내 긍정적 상호작용 발달과 관련이 있고 이것이 결국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상과 만족감과도 관련이 있다(Cai 외, 2023; Lei 외, 2023; Thornberg 외, 2022). 

이처럼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는 모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학교 환경에서는 두 요소가 매우 

밀접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서 두 요소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은 학생 삶의 만족도 또는 교사-학생 관계 각각의 측면에만 초점

을 맞추어 살펴본 연구는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앞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학생의 학업 성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이전 연구

들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이 관계가 학생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합적

이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반대로 학생 삶의 만족도가 

그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학생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다. 만일 학생 삶의 만족도가 교사-학생 관계와 긍정적 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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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적’ 효과(교차지연효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는 대체로 교사-학생 관계와 학생의 행동 결과나 학업 성과 등을 중점적

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 삶의 만족도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교육

의 최종 목표인 학생의 행복과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관계와 학생 삶의 만족

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때문에 단순히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두 변수 사이의 동적인 상호 영향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이런 접근 방식은 이전 

연구들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새롭게 발견한다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횡단 

연구의 경우 특정한 한 시점에서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종단 연구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변환 시점도 포함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는 교육과정 및 교육 환경, 학급 구성(교사 배치, 담당 교사)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학생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철, 정시영, 최성

보, 2015). 대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교사-학생 관계 수준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이현철 외, 2015; 정현희, 2016), 이것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담임교사

가 하나의 주요 모델로서 긍정적 학습모델이 될 수 있는 반면 중학생의 경우 교사보다는 

또래애착이 더 중요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최진아, 2014).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학

생 관계와 학생 삶의 만족도 각각의 변인들이 시간이 지나고 학급이 변함에 따라서 기존의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성이 유지되는지 또는 달라지는지(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기 교사-학생

관계가 이후 시기의 교사-학생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초등학교 시기 학생 삶의 만족도가 

이후 시기의 학생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인 자기회귀효과에 해당하는 장기적인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한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복지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초기 및 중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점부터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학습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타인을 관찰 및 모방하면서 다양한 발달

과 학습이 나타나는데, 청소년기는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과 관찰을 통해 발달하고 학습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해당한다(강상경 외, 2021). 에릭슨의 자아심리학이론의 심리사회적 발

달단계 8단계 중에서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 시기 동안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강상경 외, 2021). 즉,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들

로 하여금 교사의 행동을 모방하고, 자신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를 아우를 수 있는 종단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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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의 중요성

먼저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이들의 정신과 정서적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Ojha와 Kumar(2017)는 18~25세 대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웰빙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두 요인이 서로 강한 정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Yépez-Tito, Ferragut, Cóndor-Guerrón, and Blanca(2022)은 12~18세 에콰

도르 청소년 659명의 삶의 만족도와 성격 강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성격 강점(창의

성, 팀워크, 공정성 등)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정서적 균형을 증진시켜서 학생들이 개인적인 생활과 학업 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삶의 만족도는 또래 상호작용을 포함한 대인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

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동료들과 잘 상호작용하여 지지적이고 협력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외로움의 감정을 줄이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학교 내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증진시킨다. 

학생 삶의 만족도와 더불어서, 교육 환경 내에서 교사-학생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중요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사-학생의 관계는 학생들이 사회적, 정서적, 학문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관계는 교육과 평가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학생

의 전반적인 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몇 가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학생 상호

작용은 학업 참여 및 성취도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Lei, Wang, Chiu, Du & Xie, 

2023). 학생들이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느낄 때 수업에 참여하고, 질문하고,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참여는 학문적 

성과를 향상시키고 해당 주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기여한다. 또한 교사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은 학생들의 행복에도 영향을 준다. 교사-학생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 

걱정,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급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다. Cai, Yang, Ge and Weng(2023)은 75개 국가/지역의 15세 학생 506,317명이 

포함된 2018년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사 공감과 학생들의 학교 

연결 의식, 그리고 학문적 성취에 대해서 평가했다. 그 결과, 교사의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소속감과 학습 성취감이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교사-학생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사

회적 및 행동적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은 효과적인 커뮤니

케이션, 공감, 팀워크와 같은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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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서 학생들의 행동을 형성하고 윤리적, 도덕적 가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지지적인 

관계는 학교 공동체 내에서 책임감의 개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의 발전에 기여한다. 

교사-학생 관계는 전반적인 학교 문화와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Thornberg, Wegmann, 

Wänström, Bjereld and Hong(2022)는 213개 학교 수업에서 3,578명의 스웨덴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학생 상호 작용과 수업 분위기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결과는 개인 수준에

서 학생-교사 관계의 질이 그러한 역학에 관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2. 학생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교사-학생 관계

John Bowlby가 1980년에 제안한 애착 이론은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안정적인 감정적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애착이 교사-학생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교사-학생 상황에 적용하면, 교사에 대한 안정적인 애착은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지원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할 수 있다(Guess & McCane-Bowling, 

2016; Verschueren & Koomen, 2012).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문적이고 긍정적 사회 환경을 발견하는 데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이는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uess와 McCane-Bowling(2016)에 따르면, 교사

로부터 받는 지지에 대해서 더 높게 인식할수록 학생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 

조형정과 윤지영(2015)는 초등 고학년 2,378명을 대상으로 교사와의 관계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초등학생이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2024)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 유형을 확인한 결과,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궤적일 가능

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종백과 김남희(2014)은 전국 중학생 77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학생이 지각하는 학생-교사 관계가 좋을수록 학생의 학교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모델에 기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사-학생 관계가 좋은 경우 학생의 관점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잘 대처할 

수 있다는 효능감 향상과 이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그들의 스트레스를 낮추

고 적극적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결국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애착을 특징으로 하는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는 그 자체만으로 학생들에

게 좋은 대처자원의 역할로 인식될 수 있고 또 실제로 필요한 대처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학생관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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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학생 관계를 예측하는 학생 삶의 만족도

학생 삶의 만족도가 교사-학생 관계를 예측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Broaden and Build 

이론(Fredrickson, 2001)에 기반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즐거운 감정이 사람의 사고-

행동 패턴을 확장시키고, 이로인해 개인의 지속적인 자원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학생 삶의 

만족도에 대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긍정적인 감정이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만약 학생들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면, 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

적인 마음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성은 교사와의 관계까

지 확장되어, 지원적이고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진 학생들은 그들의 교사-학생 관계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긍정심리학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덕성 및 강점을 

강조하는데(Seligman, 2002),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긍정적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낙천주의, 탄력성, 공감과 같은 성격적 특성 형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Yépez-Tito 

et al.(2022)은 12~18세 에콰도르 청소년 659명의 삶의 만족도와 성격 강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성격 강점(창의성, 팀워크, 공정성 등)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경희와 이희경(2015)은 긍정 정서가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인 

대인관계 유능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410명을 대상으로 이 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인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

계 유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공감능력이 향상되고 이것이 결국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사-학생 관계가 

좋아지는 선순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학생 삶의 만족도 및 교사-학생 관계와 공변 요인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 사이의 종단적 상호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즉,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사이의 

순수한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 심리, 행동적 차원이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Germain & 

Bloom, 1999). 특히 이러한 체계는 개인체계와 환경체계로 구분할 수 있고, 개인체계는 

성별이나 자존감 등의 요인이 해당되고, 환경체계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구소득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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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에 학생의 성별, 

자존감, 가구소득, 그리고 부모 양육 태도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루, 

김은하, 2023; 정현희, 장은애, 2021; 홍성효, 성윤숙, 2021). 구체적으로 여학생일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교사와

의 관계나 학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총 4개년도 동안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

생 삶의 만족도는 자기회귀효과가 있는가? (2) 교사-학생 관계는 자기회귀효과가 있는가? 

(3)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는 교차지연효과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8년부터 시작된 조사로 17개 시･도에서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별로 단일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추출의 경우 먼저 17개 영역 

각각에서 2개 이상의 기관을 선택하고, 이후 각 학교의 표본 크기는 표본 추출 방식 크기 

조정을 위한 확률 비례를 사용하여 학생 등록에 따라 비례적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은 이후 조사와 관련된 IRB 심의를 받은 후 선택한 학교에 연락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설문 조사 참여 동의를 확인했다. 자료수집은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총 4년간의 종단자료를 사용하고자 하고, 

최종 연구참여자는 2,607명이다. 1차 조사에는 4학년 학생(평균연령=10.00, SD=0.10)이 

참여하였고, 2차 조사에는 5학년 학생(평균연령=11.00, SD=0.10), 3차 조사에는 6학년 학생

(평균 연령=12.00, SD=0.10), 마지막으로 4차 조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평균 연령=13.00, 

SD=0.10)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표본 탈락율은 6.5%(조사 2,437명), 7.5%(조사 

2,411명), 12.7%(조사 2,275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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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 and Griffin(1985)이 만든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의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내 삶은 내 이상과 

밀접하게 일치한다”, “내 삶의 조건은 꽤 좋다” 등 5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응답은 1점(강

력히 동의하지 않음)부터 4점(강력히 동의함)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었다. 이 척도

는 한국 청소년 표본에서 신뢰성과 구성타당성을 보여주었고(Lim, 2023),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0.810 ~ 0.822의 범위였다.

2) 교사-학생 관계

교사-학생 관계는 김종백과 김남희(2009)의 학생-교사 애착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접근가능성, 민감성, 신뢰성, 수용성의 요인에 대해서 총 14개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고 1점(전혀 아님)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학업이나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먼저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선생님은 언제나 내가 원할 때 시간을 내준다” 등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한국 청소년 표본에서 강력한 신뢰성

을 보여주었고(Lee & Ha, 2023),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0.883 ~ 0.912로 나타났다. 

3) 공변량 요인: 성별, 자아존중감, 양육방식 (따뜻함, 비일관)

성별은 남성에게 1, 여성에게 0의 코드를 부여하였다.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자존

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으로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나는 

가치 있는 개인이라고 생각한다” 등 10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응답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점)에서 “매우 사실이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었다. 점수가 높을

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Cronbach’s α 값은 0.833이다. 평균 월평균 가구 소득

은 “소득 없음 (1점)”에서 “천만 원 이상 (12점)”까지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방식은 김태명과 이은주(201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뜻함 

요인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한다” 등 4개 항목을 사용하였고, 비일관성 요인은 

“부모님이 나에게 자주 규칙을 바꾼다” 등 4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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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에서 “매우 사실이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따뜻

함과 비일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따뜻함에 대해선 0.911, 일관성에 

대해선 0.754로 나타났다.

3. 분석절차

연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분석을 수행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수 간의 인

과관계 방향을 확인하는 기법이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 모형은 t 시점의 특정 

값은 그 이전 시점인 t-1의 값에 의해서만 설명되고, t+1 시점의 특정 값은 그 t 시점의 

값을 고려하지 않고 t-1의 값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연구이다(Chen, Bollen, 

Paxton, Curran & Kirby, 2002).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 간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려면 잠재 변수가 모든 데이터 

수집 지점에서 일관된 척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태동일성, 구인동일성 등의 동일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동일성 검증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카이자승 값을 많이 사용하지만, 카이자승 값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더 민감

(Levesque, Zuehlke, Stanek & Ryan 2004)하기 때문에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Hu & Bentler, 1999) 및 비교 적합 지수(CFI; Bentler, 

1990)와 같은 지표를 사용한다. CFI와 RMSEA의 변화량이 0.01 이내이면 등가가정(EA)을 

만족한다고 판단한다(Chen, 2007). RMSEA가 .06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08 이상은 합리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며, .10을 초과하면 적합도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고(Hu & Bentler, 1999), .90 이상의 CFI 값은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형을 나타

내는 것으로 간주한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2009; Kline, 1998).

IV. 연구결과 

1. 주요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먼저 주요 요인의 기술통계값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참고), 학생 삶의 만족

도와 교사-학생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둘 다 평균값이 감소하고 있다. 공변 요인 중 남자는 

1,313명 (50.4%)이고 여자는 1,294명(49.6%)로 남자가 약간 더 많은 비율을 보인다. 공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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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자존감은 3.22(표준편차: 0.47), 가구소득은 6.60(표준편차: 2.24), 

부모의 따뜻한 양육태도는 3.58(표준편차: 0.53), 그리고 부모의 비일관은 1.88(표준편차: 

0.61)로 나타났고, 모든 변수의 왜도 및 첨도 값이 기준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고). 특히, 주요 요인에 해당하는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는 모든 시점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 삶의 만족도 1차 시점부터 4차 

시점까지 모두 교사-학생 관계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 삶의 만족

도가 높을수록 교사-학생 관계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공변요인 중 자존감은 모든 

시점의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관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자존

감이 높을수록 개인의 삶에 만족하고 주변 사람과 관계가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구소득

의 경우 삶의 만족도 전 시점과 교사-학생관계 1차와 2차 시점까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여서 가구소득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가구소득과 교사-학생관계의 경우 

3차 시점과 4차 시점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안정성이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

적 안정성과 교사-학생관계의 관련이 작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따뜻한 양육태도는 

주요 요인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부모의 비일관 양육태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일관되고 따뜻한 양육 방식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변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1차 2607 3.10 0.57 -0.46 0.20 1.00 4.00 

삶의 만족도 2차 2437 2.96 0.55 -0.29 0.24 1.00 4.00 

삶의 만족도 3차 2411 2.86 0.53 -0.30 0.80 1.00 4.00 

삶의 만족도 4차 2275 2.75 0.54 -0.21 0.58 1.00 4.00 

교사-

학생 

관계

교사-학생 관계 1차 2607 3.00 0.49 -0.29 0.67 1.00 4.00 

교사-학생 관계 2차 2437 2.92 0.49 -0.39 0.91 1.00 4.00 

교사-학생 관계 3차 2411 2.91 0.41 -0.11 1.14 1.00 4.00 

교사-학생 관계 4차 2275 2.80 0.47 -0.25 1.00 1.00 4.00 

공변

요인

(1차 

시점)

성별
남 1,313 (50.4%)

여 1,294 (49.6%)

자존감 2607 3.22 0.47 -0.60  0.19 1.10 4.00 

소득 2602 6.60 2.24  0.60  0.18 1.00 12.00 

따뜻함 2607 3.58 0.53 -1.20  1.20 1.00 4.00 

비일관 2607 1.88 0.61  0.37 -0.14 1.00 4.00 

표 1

주요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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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1

삶의 
만족도2

삶의 
만족도3

삶의 
만족도4

교사학생
관계1

교사학생
관계2

교사학생
관계3

교사학생
관계4

성별 자존감 소득1
양육

따뜻함
양육

비일관

삶의
만족도1

1 .348** .255** .181** .408** .192** .157** .123** .020 .624** .110** .449** -.356**

삶의
만족도2

　 1 .384** .277** .222** .452** .196** .169** .002 .309** .088** .197** -.215**

삶의
만족도3

　 　 1 .447** .155** .232** .364** .218** .072** .219** .063** .132** -.150**

삶의만족
도4

　 　 　 1 .122** .129** .238** .411** .046* .168** .064** .109** -.123**

교사학생
관계1

1 .276** .218** .232** -.065** .387** .120** .385** -.282**

교사학생
관계2

1 .315** .232** -.036 .181** .075** .144** -.138**

교사학생
관계3

　 　 　 　 1 .346** -.019 .141** .038 .079** -.104**

교사학생
관계4

　 　 　 　 　 1 -.005 .135** .020 .106** -.114**

성별 　 　 　 　 　 　 1 .045* -.040* .009 -.006

자존감 　 　 　 　 　 　 　 1 .093** .495** -.416**

소득 　 　 　 　 　 　 　 　 1 .098** -.068**

양육
따뜻함

　 　 　 　 　 　 　 　 　 1 -.392**

양육
비일관

　 　 　 　 　 　 　 　 　 　 1 

표 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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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성 검사 결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분석 전, 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표 3 참고). 

모형1 : 제약이 없는 모형(비제약모형) 

모형2 : 학생 삶의 만족도의 요인부하량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3 : 교사-학생 관계의 요인부하량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4 : 학생 삶의 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5 : 교사-학생 관계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6 : 학생 삶의 만족도에서 교사-학생 관계로 향하는 교차지연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7 : 교사-학생 관계에서 학생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교차지연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8 : 오차 공분산 사이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기본 모형은 χ2(df)=10544.739 (2,701), p＜.001, RMSEA=.033, CFI=.902로 나타나서 

모형이 데이터에 적절하게 적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일성 가정을 평가하기 위해 CFI와 

RMSEA가 0.01 이내로 변하는지 확인하였다(Chen, 2007). 표 3에서 보듯이, 모형2와 모형1 

사이의 적합성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서(ΔRMSEA=.000, ΔCFI=.000) 두 모형이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지지 되었다. 즉, 두 모형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다 간명한 모형

(동일성 제약이 가해진 모형)인 모형 2가 지지 되었다. 모형 3과 모형 2 사이의 적합성 변화 

역시 매우 적었다(ΔRMSEA=.000, ΔCFI=.002). 따라서, 보다 간명한 모형인 모형 3이 지지 

되었다. 그러나, 모형 4부터는 모형 적합도 지수가 적합한 기준보다 낮아져서 (모형 4의 CFI 

값은 .896으로 기준이 되는 .9보다 낮음) 모형 3을 가장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 χ2 df CFI RMSEA ∆CFI ∆RMSEA

모형 1 10544.739 2701 .902 .033

모형 2 10589.722 2713 .902 .033 0.000 0.000 

모형 3 10781.868 2752 .900 .033 0.002 0.000 

모형 4 11091.060 2755 .896 .034 0.004 -0.001 

모형 5 11112.713 2757 .896 .034 0.000 0.000 

모형 6 12556.357 2760 .878 .037 0.018 -0.003 

모형 7 16551.343 2763 .829 .044 0.049 -0.007 

모형 8 18931.704 2766 .799 .047 0.030 -0.003 

표 3

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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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회귀교차지연 결과

동일성 검사 실시 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교사

-학생 관계의 자기회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t-1 시점의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의 값은 t 시점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의 값을 유의하게 예측하

였다. 구체적으로,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상호작용 모두에서, 이전 시점의 값이 높을수

록 나중 시점의 값도 높았다. 이것은 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며,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도가 현재 시점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만약 학생이 t-1 시점에서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했다면, t 시점에서도 그러한 

만족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이전 시점의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가 현재 시점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약 학생이 t-1 시점에서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

용을 경험했다면, t 시점에서도 그러한 긍정적인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의 교차 지연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한 시점(t)에서의 학생 삶의 만족도가 다음 시점(t+1)에서의 교사-학생 관계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역 관계도 유의하였다. 단, 2차 시점의 교사-학생 관계가 3차 

시점의 학생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학생의 높은 삶의 만족도가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t 시점에서 학생

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면, 이는 다음 시점(t+1)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주어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t 시점에서의 교사-학생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t+1 시점에서의 학생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학생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t 시점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좋다면, 이는 학생이 다음 시점(t+1)에서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시점에서의 교사-학생 관계가 3차 

시점에서의 학생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교사-학생 관계의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점차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예를 들어, 2차 시점에서의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가 3차 시점에서는 더 이상 학생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공변요인’과 ‘학생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은 유의한 관련이 없었

다(β=.004, p =.778). 자존감(β=.581, p＜.001), 소득(β=.042, p＜.01), 그리고 부모의 따

뜻함(β=.179, p＜.001)은 학생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부모의 일관

성 없음(β=−.078, p＜.001)은 유의한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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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변요인’과 ‘교사-학생 관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은 유의한 관련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교사-학생 관계를 보였다(β=−.086, p＜.001). 

자존감(β=.267, p＜.001), 소득(β=.072, p＜.001), 그리고 부모의 따뜻함(β=.242, p＜.001)은 

교사-학생 관계와 유의한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부모의 일관성 없음(β=−.102, p＜.001)

은 유의한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p

학생 삶의 만족도 1 → 학생 삶의 만족도 2 0.368 0.381 0.025 ***

학생 삶의 만족도 2 → 학생 삶의 만족도 3 0.419 0.437 0.027 ***

학생 삶의 만족도 3 → 학생 삶의 만족도 4 0.506 0.488 0.027 ***

교사-학생 관계1 → 교사-학생 관계 2 0.240 0.235 0.025 ***

교사-학생 관계2 → 교사-학생 관계 3 0.238 0.293 0.022 ***

교사-학생 관계 3 → 교사-학생 관계 4 0.366 0.317 0.029 ***

학생 삶의 만족도 1 → 교사-학생 관계 2 0.080 0.106 0.020 ***

학생 삶의 만족도 2 → 교사-학생 관계 3 0.055 0.087 0.018 **

학생 삶의 만족도 3 → 교사-학생 관계 4 0.085 0.111 0.020 ***

교사-학생 관계 1 → 학생 삶의 만족도 2 0.117 0.089 0.033 ***

교사-학생 관계 2 → 학생 삶의 만족도 3 0.043 0.035 0.033 0.196

교사-학생 관계 3 → 학생 삶의 만족도 4 0.093 0.059 0.040 *

성별 → 학생 삶의 만족도 1 0.004 0.004 0.014 0.778

자존감 → 학생 삶의 만족도1 0.546 0.581 0.019 ***

소득 → 학생 삶의 만족도 1 0.008 0.042 0.003 **

부모 따뜻함 → 학생 삶의 만족도 1 0.150 0.179 0.016 ***

부모 비일관 → 학생 삶의 만족도 1 -0.056 -0.078 0.013 ***

성별 → 교사-학생 관계 1 -0.057 -0.086 0.012 ***

자존감 → 교사-학생 관계 1 0.186 0.267 0.015 ***

소득 → 교사-학생 관계 1 0.011 0.072 0.003 ***

부모 따뜻함 → 교사-학생 관계 1 0.150 0.242 0.014 ***

부모 비일관 → 교사-학생 관계 1 -0.055 -0.102 0.011 ***

표 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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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관계 종단적 상호관계 분석 결과

V.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총 4년 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 사이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성별, 자아존중감, 가구소득, 부모의 따뜻한 양육태

도, 부모의 비일관 양육태도를 공변수로 투입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먼저 자기회귀계수의 경우, 학생 삶의 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총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방향을 나타냈고, 교사-학생 관계 역시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총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방향을 보였다.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형성된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는 이후 학년이 점차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삶의 만족도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 결과(유창민, 2018; 전미경, 장재

숙, 2009)를 지지함과 동시에, 청소년기 중 후기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저 연령층인 아동기 

후기에도 비슷한 효과가 있음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유창민

(2018)은 우리나라 청소년 중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까지 

총 5년의 기간 동안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살생각 두 요인이 서로 어떠한 종단적 상호작용

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에서도 이전 시점 삶의 만족도는 이후 시점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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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 아동기 후기 및 청소년기 

초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상태에 해당하는 ‘삶의 만족도’는 저연령층부터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낮은 행복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017년 조사결과 (OECD, 2017)와 2021년에 조사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조

사’(염유식, 2021)를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낮은 행복감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입 시점은 

빠를수록 좋을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이 인지하는 교사-학생 관계 역시 저학년의 인식이 이후 고학년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년 시기에 학교와 선생님

은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과의 관계성 향상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삼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 삶의 만족도와 

더불어서 교사-학생 관계 역시 조기 개입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령기 초기에 형성될 경우 이후 이러한 관계를 유지 및 다른 선생님과의 관계를 발전시

키는 것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학교와 교사는 학생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초기에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사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조기개

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학생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학교 차원에서도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문화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추가로 확인한 중요한 결과는 

초등학교 시기의 교사-학생 관계가 좋은 학생의 경우 중학교 시기에서도 교사-학생 관계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는 학급 체계나 교사 배치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학생 관계 수준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이현철 외, 2015; 정현희, 

2016),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시기에 긍정적 교사-학생 관계는 중학교 시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전환기 시점에서 

긍정적 영향의 크기나 세부적인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가 시간에 따라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며,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상태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도입함으로써,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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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기회귀교

차지연 모형 분석 결과는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간에 따라 일관되게 유지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교차지연계수의 경우,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가 서로 유의한 정적 

상호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가 학생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기존 연구(김종백, 김남희, 2014; Guess & McCane-Bowling, 

2016)와 일치하고,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 정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김경희, 이희경, 2015)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일방향 관계 확인을 넘어서 양방향 관계까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기존의 연구는 ‘학생 삶의 만족도→교사-학생 관계’ 경로만 확인하던가 또는 ‘교사-학생 관계

→학생 삶의 만족도’ 경로만 확인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생 관계↔학생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확인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선순환’ 관계를 

새롭게 발견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전 시점에서 학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이후 시점에서 교사-학생 관계가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교사-학생 관계는 다시 그 이후 

시점의 학생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순환적 관계는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 사이에 긍정적인 피드백 상호작용이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면 교사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더 긍정적인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 개선은 학생 만족도

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여 교육 환경 내에서 긍정적인 순환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상호작용

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인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 결론적으로, 교차 지연 효과 분석 결과는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학생의 전반적인 교육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 복지가 결과로서뿐만 아니라 교사-학생 상호 

작용의 질을 형성하는 원동력으로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육자는 이러한 관계의 

상호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학업 성취도와 함께 학생의 만족도와 정서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목적 설정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의 주기적 

특성을 이해하면 목표에 맞는 개입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학교와 교육 기관은 학생의 행복과 

교사-학생 상호작용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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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 요약하면,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

생 관계 사이의 선순환적 관계가 확인된 것은 교육과 학교복지적 맥락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러한 역동적

인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활용함으로써 교육자, 정책 입안자, 그리고 학교가 학생과 교사 모두

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다. 

앞서 자기회귀효과와 교차지연효과 모두 교사-학생 관계가 중요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교

사-학생 관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고 이러한 필요성은 기존 연구들

에서도 제기되었다(김현주, 2015). 고윤희(2023)의 경우 심리적으로 소진된 교사의 학생과의 

관계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이 교사의 대인관계능

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개 단기적인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특정한 기술(예: 의사소통 기술, 갈등 해결 기술)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학생 관계와 삶의 만족도가 서로 교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따라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다. 예를 들어, 해외의 사례로는 “Schoolwide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 (SWPBIS)”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행동 문제를 줄이고 전반적인 학업 성과

를 향상시기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SWPBIS는 6~10명의 교직원으로 팀

을 이루어 연간 단위의 훈련에 참여 및 코칭을 받고, 이후 지속적인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이

다. Bradshaw, Mitchell, and Leaf(2010)의 연구에 따르면, SWPBIS를 도입한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의 조직이 건강해지고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에 있어 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기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내용이 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공변요인과 학생 삶의 만족도 및 교사-학생관계와의 관련성을 논의

하고자 한다.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인간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체계로 성별과 자존감, 환경

체계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구 소득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생 삶의 만족도

와 교사-학생 관계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자존감, 부모의 따뜻함, 부모의 일관성 없음, 성별, 소득 등 미시체계와 외체계의 요인들이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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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적 차원

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 및 몇 가지 추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라는 주요 변수의 종단적 상호작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공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변수가 1차 시점만을 반영함으로

써 시변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추후 연구에서는 공변수들의 시변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교사-학생 관계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초등학

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수업 및 시간을 보내는 반면, 중학교의 경우 전문 분야별 담당 

교사가 다르고 담임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초등학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해석 및 논의 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 

삶의 만족도와 교사-학생 관계라는 주요 변수의 종단적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었

으나, 교사-학생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 궤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와 관련이 있는 예측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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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a student’s life 

satisfaction and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nalysis

Yoo, Changmi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ciprocal influence between student life 

satisfaction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over time. To achieve this objective, 

data from the 2018-2021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focusing on 

a cohort of four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a total 

of 2,607 participants.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firstly,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in fourth-grade students are associated with subsequent increases in life 

satisfaction over time. Similarly, positive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in fourth 

grade are correlated with improved relationships over time. Secondly, both paths 

of the cross-lagged effects, ‘from student life satisfaction to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from teacher-student relationship to student life satisfaction,’ 

were observ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firming a significant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life satisfaction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s to enhance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life satisfaction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is discussed, along with potential strategies for implementation.

Key Words: student life satisfaction,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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